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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which means a new way of deploying information technology(IT) in organizations as a service 

and charging per use, has a deep impact on organizations' IT accessibility, agility and efficiency of its usage. More 

than that, the emergence of cloud computing surpasses a mere technological innovation, making business model 

innovation possible. We call this innovation realized by could computing a cloud business model. This study develops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business model, first, and then defines and analyzes the cloud business model through 

this framework.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ase of M-Pesa mobile payment as a cloud business model in which 

a new value creation and profit realization schemes have been realized and industry value network has changed.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business implications from this new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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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들어 와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

업의 방식이나 형태는 물론 산업의 경계마저도 바

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들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이를 통해 비즈니스 수행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영자들은 인식하고 있다[38].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물론 부정

적인 면에서 기존 기업과 산업을 와해시킬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환경에

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는 물론 전혀 다른 경

쟁자와의 경쟁, 신규 채널을 통한 시장 접근이 발

생한다[19]. 

모바일 지급결제는 스마트폰과 NFC로 대표되는 

가장 첨단에 와있는 금융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

러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선진국보다는 금

융 인프라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즉 유선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열악한 경

우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런 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가치사슬상의 여

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

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케냐 M-Pesa의 모바일 지

급결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지 새로운 정보기

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정보기술이 어떻게 사업하

는 방식과 이익을 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클라

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내는 새로운 차

원의 혁신을 실현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어떠한 방

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M-Pesa 사례를 통해 분

석하여 새로운 가치창출과 이익실현 방식으로부터 

기업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즈니스

2.1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상

IBM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기술을 

종합적인 솔루션의 서비스 형태로 웹이나 네트워

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모든 데이터와 

프로그램은 클라우드(원거리 서버)에 두고 서비스 

형태로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PaaS：Platform as a Service), 인프라(Infra 

as a Service) 등이 제공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서는 서버, 네트워크 저장소 같은 컴퓨팅 자원이 이

용자의 필요 시(on-demand)에 자동적으로 공급되

고, 최적화된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기기(모바일

폰, PC 등)가 있는 어느 곳이든 원하는 서비스를 

표준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컴퓨팅 자원

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취합되어 공유된다[2]. 그리

드 컴퓨팅(Grid Computing), 유틸리티 컴퓨팅(Uti-

lity Computing) 등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사한 개

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3] 클라우드 컴퓨팅은 연

결성, 모듈성, 간편성으로 생태계 내 변화의 유연

성 및 협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과 비즈니

스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다(<표 1>).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Gartner[26]는 클라우

드 컴퓨팅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기술로 

선정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 1위로 선정된 배

경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류 기술로서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솔

루션으로 마치 전기가 전력 그리드에서 공유되는 

것과 같은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속의 컴퓨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며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수의 컴퓨팅 파워

를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사용한다. 클라우드 컴

1) http://www.ibm.com/developerworks/cloud/library/ 

cl-cloud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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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사한 개념들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관계

Grid

Computing

높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작업의 수행을 

위해 인터넷상의 분산된 다양한 시스템과 자원들을 

공유하여 가상의 슈퍼컴퓨터와 같이 활용하는 

방식(분산 컴퓨팅 아키텍처)

Grid 방식의 분산 컴퓨팅과 Utility 개념의 과금 

모형을 혼합한 컴퓨팅 방식

그리드：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 리소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사유서버 

네트워크

Utility

Computing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가스, 

전기 등과 같이 유틸리티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사용량 기반 과금 모형)

Server

Based

Computing

서버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클라이언트는 

입출만 처리, 모든 작업은 100% 서버가 처리-

Thin Client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분산 컴퓨팅, SBC는 

특정기업의 서버에 중심을 둔다는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 그러나 SBC가 발전하여 점차 

구분이 모호해짐

Network

Computing

SBC와 비슷하나,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에 로드하여 

로컬에서 수행하는 형태(이용자의 CPU를 사용하여 

동작)

이용자의 컴퓨팅 리소스보다는 클라우드 상의 IT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개념적으로 구분됨

SaaS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SW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이용하는 SW 딜리버리 모형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IT 자원을 서비스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SaaS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자료：Cisco[4].

퓨팅의 유연성은 수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특

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클라우드 시

스템에서는 축적된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특정 

하드웨어가 한 업무에만 묶이는 것을 방지한다. 클

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웹 사이트와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특정 시스템에서만 작동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자원들이 하나의 가

상 컴퓨터로 집단화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환경 덕분에 어플리케이션들은 특정 시스

템 환경에 관계없이 작동될 수 있다.

2.2 기업 경영과 클라우드 컴퓨팅

비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교하

여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왜 많은 IT 관련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영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적절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면 큰 자본투자 부담 없이 IT 프로젝트

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전달이 급격히 효율

화 되고, 개발 작업이 더욱 신속해져, 비즈니스적

인 유연성이 향상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대중화시켜 기업 활동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재정

적 부담을 경감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 경

영에서 중요해지는 중심 배경이다[9]. 특히 Web 2.0 

타입의 개방과 공유를 추구하는 기업 컴퓨팅 환경

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50]. 

<표 2> 비클라우드와 비교한 클라우드의 효과

비클라우드 클라우드

테스트 준비기간 수 주 수 분

변화 관리 몇 달 몇 일/시간

버전 관리 수 주 수 분

서비스 접근 관리자의 허가 셀프 서비스

표준화 복잡성 재사용/공유

사용 비용 청구 고정 비용 변동 비용

서버/스토리지 사용률 10～20% 70～90%

투자회수 기간 몇 년 몇 달

자료：IBM[31].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기업의 IT 부담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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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정보기술 혁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점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영향이 가시화된 시기 1995년 이후 2010년 이후

특성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플랫폼들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의미하는 바는? 고객에 대한 새로운 채널
새로운 법칙으로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신규 공간

생태계에서 상호협력의 성격 데이터교환을 위한 연결에 중점 업무흐름 및 내부 프로세스와의 더욱 긴밀한 연결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결 프로세스 변환

비즈니스에서 상호작용의 성격 거래처리형 관계형

상호작용의 특성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 다수 대 다수

자료：Accenture[6].

감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체 비즈니스 생태계

에서 자원의 연결, 공유, 조합을 촉진하여 산업 전

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11, 45]. 이에 따라 Cusumano[17]는 클라우드 컴

퓨팅이 산업의 플랫폼(industry platform)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팅은 기술관리 차원이 아닌 기업경영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책이 필요하다[42]. 최근 연구에서는 각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의해 개편되고 있

음을 분석하고 있는데, 김성우[1]는 NTT가 2008년

부터 외부의 고객관리, 데이터관리, 세무회계관리 

SaaS 및 PaaS, IaaS를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기

업에게 제공하면서 기존 기업용 통신산업의 생태

계를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금융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협업, 

CRM(고객관계관리)과 HR(인사관리) 같은 비핵심 

솔루션 영역에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

ware as a Service：SaaS)’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

다. 그리고 거대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비핵심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위한 ‘서비스로

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솔루션을 실험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

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다른 산업보다 일찍이 의료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원거리 진료 등 유비쿼터스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

고 있다.2) 장소와 기기에 상관없이 환자 의료기록

에 접근이 가능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위급 

치료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환자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의료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Nighthawk 

Radiology(2012년 3월 Virtual Radiologic3)이 인

수)는 밤낮과 휴가기간 없이 원거리 방사선 사진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며 TC3 Health4)는 피크 시

즌 중 환자와 보험회사의 보험청구처리를 위해 아

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통합 의료비용 절

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모델은 기존 고

비용 일대일 관계의 진료 모델을 환자의 필요 시

점과 장소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의

료산업의 혁신을 주도한다[39]. 미국 의료 서비스 

기관의 30%가 이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도입 

또는 운영 중이다[22]. 

3.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모델 정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가치창출(value 

creation)과 이익실현(value realization)에 대한 설

2) http://www.information-management.com/news/he 

alth-care-cloud-computing-10020883-1.html.

3) http://www.vrad.com/.

4) http://www.tc3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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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WHO(누구) HOW(어떻게) WHAT(무엇)

가치창출
(Value 

Creation)

To WHOM-목표고객
∘누구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HOW-가치창출 방식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WHAT-가치제안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HOW-가치제공 형태

∘어떤 형태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익 실현
(Profit 

Realization)

From WHOM-과금대상
∘누구로부터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HOW-채널(고객접점)
∘고객과의 어느 접점에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From 
WHAT-매출․수익원
∘어떤 기업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HOW 과금방식
∘어느 과금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산업가치사슬 
내 포지셔닝

∘산업가치사슬 전후방 활동을 통합
∘산업가치사슬 특정 활동에 집중
∘이종 산업의 가차사슬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

명을 담고 있다[58]. 이는 Teece[56]가 말한 비즈

니스 모델의 조직적 아키텍처(가치창출)와 재무적 

아키텍처(이익실현), 그리고 Osterwalder[46]가 말

한 하부구조, 서비스, 고객 인터페이스의 결합(가

치창출) 및 재무적 측면(이익실현)과 대응된다. 이

들의 정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 건물의 설계

도와 같이 사업의 설계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

계 도면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살 집을 짓는 것이 

첫째 용도이며, 둘째는 이를 통해 무엇이 부족하

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보다 완전한 집이 되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비즈니스 모델을 누

구(Who), 무엇(What), 어떻게(How)의 3가지를 중

심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6, 37, 43, 

53, 56].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특

징에 따라 그 구성요소를 새로운 고객, 가치창출 

방식, 가치제공 형태, 가치제안, 과금대상, 채널, 과

금방식, 수익원, 가치사슬 내외의 활동 등 9가지로 

정의한다. 이들 9개 구성요소는 크게 대상(whom), 

방식(how), 내용(what)으로 구분된다. 즉 본 연구

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가치창출(value cre-

ation)과 이익실현(profit realization)의 두 가지 영

역으로 구성하여 가치창출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제안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목표고객[36, 37, 55, 56] ② 가치

창출 방식[35, 51], ③ 가치제공 형태[35, 56] ④ 가

치제안[35, 37, 53, 55]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익실현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어떤 활동’을 통

해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는 ⑤ 과금대상[55], ⑥ 채널/고객접점[15, 55], ⑦ 

과금방식[36, 53, 55] ⑧ 매출 수익원[55, 56] 등으

로 구성한다. 여기까지가 가치창출과 이익실현 과

정을 설계했다면 마지막으로 ⑨ 산업가치사슬에서 

자사에 적합한 포지셔닝[37, 53]을 결정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다(<표 4>). 

3.2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이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로 주로 이를 활

용한 사업 방식을 말한다[57].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예：아이클라우드)

도 이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간단한 클

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 실현된 사업 보

다는 그 가능성인해 더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Brynjolfsson et al.[12]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순한 유틸리티 형태의 서비

스 제공을 촉진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

했다. Weinhart et al.[57]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

즈니스 모델로 하부구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등 

3개 계층 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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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결국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

팅의 특징인 IT 자원의 서비스화에 기반을 두어 

고객에 대한 가치사슬의 역동성과 민첩성을 활용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사업 형태를 말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

용하거나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상의 클

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

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앞서 논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의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다.

•목표 고객(To Whom)：“누구에게 가치를 제공

할 것인가?” 혹은 “누구를 위한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

델의 고객층은 특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다

르지 않지만, 다만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이 온

라인이기에 고객층도 채널에 제한 받는 것이 차

이점이다. 

•가치창출 방식(How)：“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치창출 방식에 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내부 프로세스나 타 기업 및 고객과의 협력관계 

등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개방적으로, 

혹은 폐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가치제공 형태(How)：“어떤 형태로 가치를 제

공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의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크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단순한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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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보다는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복

합적인 플랫폼이나,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종합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가치제안(What)：“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고객이 해결을 원

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객의 효용을 제고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 등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모델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투자비용 경감, 편의성, 

신속성/접근성, 확장성 등이 가장 큰 가치로 불 

수 있다. 크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

는 것은 맞춤 서비스 보다는 표준화된 서비스

이나 이전의 아웃소싱과 다른 점은 이러한 표

준화된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쉽게 결합, 종합되

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금대상(From Whom)：“누구로부터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최근 ‘수혜자 부

담’의 관행을 깨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향

유하는 주체와 이에 대해 지불(pay) 하는 주체

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클라우드 모델을 사

용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부터 직접 

과금을 하기도 하지만 광고주를 과금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로 클라우

드 서비스가 대중화 될 경우 광고와 같은 간접 

과금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고객접점(How)：“고객과 어느 접점에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고객에게 가치가 전달

되는 채널 및 고객접점에 대한 의사결정도 기업

이 이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 클라우드 모델은 그 특성상 온라인에 

중점을 두며 모바일도 점차 중요한 채널이 되

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개방적인 구조에 의한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인 고객과의 접촉 창구가 

된다. 

•과금시기(How)：“어떤 시점에 과금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이다. 제공한 가치에 대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기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모델의 과금시기는 아웃소싱 비즈니

스의 과금시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

통 사용량에 따라, 그리고 사용량의 기준이 무

엇인가에 따라 과금시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수익원(From What)：“어떤 활동으로부터 이익

을 실현할 것인가?”의 의미이다. 제품 판매, 보

유자산의 임대, 복수 주체의 중개 서비스 및 유

통 등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분야

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비즈니

스 모델의 수익원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익원

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비스를 단위로 사용자의 필요시 사용한 만큼

에 대하여 과금하는 것이 보통이나 클라우드 비

즈니스 모델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물론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

업자들처럼 사용한 만큼에 따라 서비스 사용료

를 받거나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 수

익을 수익원으로 할 수도 있고[23], 일반 서비스

업처럼 판매나 중개 형태의 수익원도 가능하다. 

•산업가치사슬 상 포지셔닝：이는 산업가치사슬 

내에서 전후방 이동 혹은 통합, 분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

업들은 이러한 포지셔닝이 보다 용이해진다. 클

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인 서비스 단위로 가치사

슬이 구축(plug-and-play)됨에 따라 가치사슬

의 구성이 고객 니즈와 환경 변화에 따라 손쉽

게 재구성된다. 

3.3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최대 강점은 물리적 

자산에 대한 투자 부담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확

정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합하다. 내부 

서비스화된 자원이나 외부 파트너의 자원을 손쉽

게 활용하여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급여처리 및 인

력관리를 대행하는 60년 역사의 ADP는 201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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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IBM의 SaaS를 이용해 자동세금계산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탐

색하고 있다[47].

그리고 빠른 변화나 환경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서도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효과를 볼 수 있

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플랫폼들을 연결하여 기관

의 니즈 변화에 따라 후선업무 시스템의 재개발 없

이 시스템 요소들의 재구성만으로 특정 프로세스

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Indy 500 경주대회 전문 

사이트인 indy500.com는 대회 기간 중에는 아마존

의 IaaS(EC2)를 이용해 3백만 명 이상에게 경주를 

생중계한다.5)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

델은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수요 증가 대처가 용

이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기

업은 핵심역량에 보다 집중하고 부차적인 기능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비즈

니스 모델 혁신이 가능하다. 조직이 보다 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규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하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 규모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CRM SaaS 업체인 salesforce. 

com은 자사 클라우드 역량을 이용해 force.com이

라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서비스 사업

을 병행하고 있다[19].

<표 5>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특징

비즈니스 모델 요소  특징

매출/수익원
서비스를 단위로 청구, 혹은 
판매나 중개

가치창출 방식
협력과 제휴가 매우 용이해 
서비스 확장이나 포기가 즉각적

가치제안 저비용, 신속성, 민첩성, 확장성

가치제공 형태
고객 니즈에 따른 가치의 결합과 
분리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기반 사업 등 

개방화된 사업 환경에서 장점을 나타낸다. 즉, 기

5) http://aws.amazon.com/solutions/case-studies/india 

napolis-500/.

존의 경직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태계 내에 다

이내믹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가상화, 개방

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친생태계적 클라우드 티

케팅 서비스사인 ticket.com의 출현은 폐쇄적인 비

즈니스 모델의 미국 최대 티케팅 사이트 Ticket-

master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6) 따라서 클

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상으로 가치사슬

의 분해와 결합이 고객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미디어,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그 

중요성 부각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은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모

듈화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생태계의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한다. 일관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미국 

보험회사들은 각기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들에게 

표준화된 보험청구처리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

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 중이다[7]. 

4. 케냐의 M-Pesa 사례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웍의 유용성을 검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 방법론을 선택하였

다. 사례들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이론적인 개념을 

예시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10]. 사

례 선정의 주요 기준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문헌과 연구에서 성공

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단순

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는 기업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케냐의 M-Pesa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

례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이의 선정 과정에는 한 

민간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경영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대상의 적절성을 평

가하였다. 

6) http://www.cio.com/article/597655/Tickets.Com_At 

tacking_Ticketmaster_Dominance_with_Open_Cloud 

_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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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문자가 양쪽에 전송되어 거래를 확인

고객 #1이 대리인에게 현금
을 주며 핸드폰 저장을 요청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이용
해 고객 #1이 고객 #2에게

E-머니를 전송

대리인이 e-머니를 고객
#1의 전화에 저장

M-Pesa

대리인 고객
#1

고객
#2

      자료：Crowe et al.[16].

[그림 2] M-Pesa를 이용한 P2P 결제 과정

4.1 M-Pesa7)란?

아프리카 케냐의 M-Pesa는 이동통신사(Voda-

fone의 자회사인 Safaricom) 주도로 클라우드 컴

퓨팅에 기반을 둔 개인간(P2P)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이다. 이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은행 접근이 어려운 고객층을 상대로 클라

우드 컴퓨팅과 모바일폰이란 채널을 통해 이동통

신사가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개인간 송금 서

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8

년 현재 케냐 인구의 10%만이 제도권 금융기관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48]. M-Pesa 사례는 규

제가 적은 사업 환경(예를 들어 저개발국)에서는 

기존의 가치사슬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쉽게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Pesa는 이동통신

사가 은행, 유통체인과 파트너를 이루어 성공적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20].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Safaricom은 케냐에

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다른 경쟁자(Zain이나 Orange)들을 크게 앞

서 있다. 2006년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

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이 3～4년 내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Safaricom의 시

장 점유율은 위축될 위기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고자 2007년 4월 Safaricom은 M-Pesa

라는 새로운 모바일 지급결제 및 현금이체 서비스

7) M은 모바일, Pesa는 토속어로 돈(money)을 의미한다.

를 시작하였다[41].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들은 Safaricom

과 제휴한 재판매점이나 소매점 네트워크에서 돈

을 핸드폰에 저장된 계좌에 입금하면(예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SMS를 통해 잔액을 다른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자를 포함해) 보낼 수 있으

며 입금한 돈을 현찰로 찾을 수도 있다([그림 2] 

참조).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폰에는 “e-float”이라

는 이름의 전자화폐가 저장되며 이 e-float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혹은 상품 구입 대금 결제

에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이때 수수료로 

약 미화 40센트 발생). 초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가 모바일폰으로 돈을 손쉽게 빌려주고, 돌려받는 

마이크로파이낸싱이 사업 모델이었으나 현재는 점

포 없는 P2P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진화하였

다[33].

M-Pesa는 모바일 서비스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도 소매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 M-Pesa의 유용성

은 케냐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유인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M-Pesa의 소매 

채널 수(M-Pesa 상점+이통사 재판매점)는 케냐 

최대 금융기관인 PostBank 점포 수, 전체 우체국 

수, 은행 점포 수, ATM 수를 합친 것보다 5배 이

상 많다[33]. M-Pesa의 광범위한 상점들과 이동통

신사 재판매점들로 인해 현금입출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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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성 요소로 본 M-Pesa의 비즈니스 모델 

M-Pesa는 급속히 성장하여 개발도상국에서 가

장 성공적인 모바일폰 기반 금융 서비스가 되었다. 

하루 신규 가입자가 2007년 8월, 5천 명에서 12월

에는 1만 명에 달했다([그림 3] 참조). 2009년에는 

총가입자 수가 7백 7십만 명에 이르렀다. 여러 계

좌를 가진 사람이나 외국인 소유 계좌를 제외하고

라도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케냐 성인 인구의 

38%가 M-Pesa를 이용하였다. M-Pesa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세 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

을 둔 플랫폼 사업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솔루션은 ReCloud의 솔루션을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도입하였고, 플랫폼 호스팅 

및 각종 데이터 관리 등도 각각 Rackspace사와 

EMC 및 Cisco의 클라우드 IT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였다.

4.2 M-Pesa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M-Pesa의 서비스 시작 이후 케냐의 중앙은행에 

의한 규제를 걱정하여 Safaricom은 M-Pesa가 은

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M-Pesa는 입금된 

돈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대출을 제공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M-Pesa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과 병행해 운영되기 때문에 은행

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8년 

12월 케냐 은행들은 M-Pesa의 성장을 둔화시킬 목

적으로 규제감독 당국에 M-Pesa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조사 결과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

론이 나기도 했다. M-Pesa를 통한 지급결제액은 

매우 소액으로 기존 지급결제 수단을 통한 거래 내

용과는 매우 달랐다. Safaricom은 핸드폰 SIM 카

드로 고객으로부터 수신업무를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Safaricom의 M-Pesa는 클라우드 컴

퓨팅을 이용하여 SMS 기반의 모바일 자금이체 플

랫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치창

출 방식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각종 

개발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은행들과도 

개방형 협력을 하고 있다(<표 6> 및 [그림 3]).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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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Pesa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구조

제공 서비스 모바일 통신사 소매 유통채널 예금 기관 IT서비스 지원

SMS 기반 P2P 
클라우드 결제 

플랫폼

Safaricom
(Vodafone 
계열사)

5,000여 M-Pesa 
대리점 및 카드가 
필요 없는 ATM 
에서의 현금 인출

∘Commercial Bank 
of Africa 및 기타 
은행들

∘RedCloud Technologies：모바일 
머니 솔루션

∘Rackspace：플랫폼 호스팅
∘EMC, Cisco：데이터/네트워크 
관리

자료：Ewing et al.[22]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추가 및 수정.

은행과의 협력이 모바일 자금이체 솔루션을 개발하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객 수신 자금의 보

관과 ATM 네트워크의 이용에 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고객 접촉은 이동통신사인 Safa-

ricom이 전담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의존 없이 이

동통신사 주도로 이외 같은 모바일 자금이체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배경에는 각종 자금이체 및 금

융 솔루션과 데이터 보관/관리 및 플랫폼 서버 호

스팅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로 외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Safaricom은 

초기 사업 개시 시 큰 투자부담 없이 서비스를 시

작하고 성장에 따라 신속히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기업활동이나 사

회적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8]. 실제로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액 성장

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흥국으로 나타났다[32].

M-Pesa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 즉 ‘가

치제안’은 바로 은행이라는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

웠던 저소득층 및 비도시 고객들에게 모바일폰으

로 제공한 접근성과 송금의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은행을 통한 송금은 이들 고

객층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또한 은행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점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

웠다. 그러나 은행보다 많은 M-Pesa의 대리점은 

계좌 개설은 물론 출금에서도 은행보다 뛰어난 접

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안정성 또한 M-Pesa 

주요 제공 가치이다. 은행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

운 케냐 저소득층에게는 개인적으로 돈을 타인에

게 전달하기 보다는 M-Pesa를 이용하는 것이 훨

씬 안전하다. 

판매 수익원도 다양하다. 주 수익원은 모바일 지

급결제(즉 정보중개)에 대한 수수료 수입과 M-Pesa 

대리점에서 고객의 출금 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M-Pesa의 유인 채널인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과금은 주로 송금, 출금, 청

구서 결제 거래 시점에서 발생하며, 선불 형태의 지

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일반 은

행 서비스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

라지나 유인 및 온라인 네트워크와 시스템 투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4.3 M-Pesa 산업 가치사슬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Baas：Banking as a Service)을 위한 타산업 

기관들과 연계된 가치사슬 구축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지급결제(혹은 모바

일 전자화폐)는 독특한 산업으로 유동적인 가치사

슬을 위해 여러 산업의 기업들이 파트너를 이루어

야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규제 때문에 서로 할 수 

없이 협력해야 하지만 가치사슬의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 중심에는 한 곳 이상의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 상호운영성이 뛰어난 클

라우드 기술은 모바일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표준

화와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로 다양한 참여자들을 쉽게 상호 연결하

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인 기본적인 통신 서

비스를 포함하여 데이터 송금, 결제, 예금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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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ㅡPesa 모바일 P2P 지급결제 사업의 전체 가치사슬

서비스를 제공한다. Safaricom은 한 곳 이상의 은

행 및 유통체인과 파트너를 이루어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M-Pesa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모델 중 Jimenez and Vanguri[34]가 말한 사설 공

유 모델(private shared model)에 가깝다. 여기서

는 이동통신사의 유통채널과 은행의 현금관리 능

력을 핵심역량으로 해서 가치사슬을 구축한다([그

림 4 참조]).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플랫폼을 통

해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상호 담당해야 할 기능들

이 연결되고 조율된다. 특히 M-Pesa의 모델에서

는 대형 글로벌 이동통신사가 주축이 되어 기술제

공 기업 및 은행과 제휴, 협력하여 특정 지역의 모

바일 지급결제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주축 기관인 Safaricom은 시장에 기본적인 서비

스를 제공한다. 예들 들어 시장에서 고객 모집과 

기본 서비스 제공은 Safaricom의 점포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동통신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제공 서비스 자체도 플랫폼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

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은 Safaricom이 

클라우드로 구축한 가치사슬에 참여해 현금을 보

관하고 관리하나 직접적인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

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른 참여자들도 있을 

수 있다. 유통업체, 우체국, 로또 사업자 등은 클라

우드를 활용하여 현금입출금 네트워크에 참여하거

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은

행들은 동일한 클라우드에 참여해 그들의 고객에

게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및 ATM 입출금, 부가

가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M-Pesa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자체적인 상품 및 

은행, 지역 기반 없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다

이렉트 인터넷 뱅킹을 통해) 극단적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이나, 건강과 재산관리 기능을 노년

층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업 모델들도 

출현할 수 도 있다.

5. 몇 가지 과제 및 결론 

5.1 향후 과제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 첫째는 이

미 잘 알려진 보안 문제이다[18, 24]. 금전이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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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 서비스의 성격상 M-Pesa에서도 보안은 

중요한 과제이다[22].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기업들에게는 

거래와 고객 정보는 폐쇄적인 핵심적인 자원이다. 

정보의 물리적 위치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한

다는 것만으로도 보안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는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문제가 기존의 정보

에 대한 보안 문제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터넷과 웹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에게는 웹 환경과 동일한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는 이동성과 보존성(Portability and Preser-

vation)이다. 외부에 중요 서비스를 의존하는 경우 

기업들은 각종 거래가 처리되고 수치가 계산되는 

것에 대한 통제 및 가시성을 잃을 수 있다[40]. 어

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자의 손을 떠

난 상태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백업을 해야 하는지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M-Pesa에서는 은행과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법적 문제/프라이버시도 중요한 관건이다

[5]. 정부의 규제감독 당국이 기업 데이터에 접근

을 원할 경우(범법 추적이나 테러 대비로), 또는 

법원의 판결로 고객의 사생활과 관련 되었다고 생

각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

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클라우드 

모델의 유연성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

고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중개자가 개입

된 방식에서는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의 유

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8]. 클라우드로 중단 없

는, 빠른 속도의 데이터 교환이 보장될 수 있는가

도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국내에서도 1～2 

시간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작동 중단으로 금융기

관들이 대고객 관계 측면에서 악몽을 경험한 사례

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따라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즈

니스 모델 도입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존재

한다. 첫째,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려면 

가치창출 과정이 특정한 도구에 의해 제한받기 보

다는 ‘서비스들’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25]. 그

리고 경쟁력 있는 내부기능이나 시스템에는 적용

이 불필요하다. M-Pesa의 사례에서도 단순한 지

급결제 서비스를 뛰어 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대출 서비스)가 제휴 기관들과의 협력

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외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따른 정보유출이나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는 IP-VPN와 같은 사설 클라우드 등 추가적인 대

비책 필요하다. 클라우드로 연결된 사업 파트너 

및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방법을 확보해

야 한다. 셋째, 자원의 소유보다 서비스 형태로의 

차용이 비용과 내부 수요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중요

한 인프라 중 하나인 현금지급기를 M-Pesa가 은

행이나 우체국과 제휴로 해결하는 배경도 이와 같

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개념의 

자원 활용 방법이 부적절할 때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5.2 결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을 뛰어 넘어 전혀 새로운 

사업 방식의 혁신을 유발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와 같은 변

화를 초래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클라우드 비즈니즈 모델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기술이 초래할 새로운 사업의 

모습을 조명하고 변화의 실체를 분석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외부에서 관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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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44]. 이는 놀라운 사실이라기

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진 특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생태계의 개념이 

강화되고 그 생태계 내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이

나 지원이 보다 즉각적이고 손쉬워져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창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초래하는 새로운 변화

를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크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능해진 환경에

서는 기존의 강점이 무의미해지고 보다 민첩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반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이 손쉬워진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

이 높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남들 보다 가벼

운 몸놀림은 중요한 경쟁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

한 전망은 M-Pesa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많은 물리적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하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의 등장은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비

즈니스 모델에서는 사업 기회만 포착되면 그 뒤의 

확장과 관련 지원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서

비스의 제공과 전달에서 국경의 제한이 없어진다

면 향후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초래하는 사업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을 수

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들 들면 첫

째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채널 요인의 

완성, 즉 플랫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로 

전체산업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업체/기관들 간의 

이해 조정이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되어야 하며, 

셋째로 제3자에 의한 과금 등 과금 대상과 방식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클라우드 비

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위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험과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

하다[42].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현재의 가치창출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화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어떻

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비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는 사례 방법론을 통해 극복하

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

운 사례들로 인해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과 이에 따른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

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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